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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 경험에 대한 대처양식의 차이가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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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년기 후회 경험과 후회 경험에 대한 대처 양식의 차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3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후회 경험의 빈도와 후회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가 우울증, 주관적 안녕감 등의 적응지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후회 경험 빈도와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 강도는 우울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후회의 경험에 대한 대처 양식(목표 분리, 대안적 목표 추구, 후회 반추)을 측

정하는 척도를 제작하고, 일상생활에서 후회 경험을 떠올리는 빈도,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대

처양식의 차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성 노인

의 경우에는 후회 경험을 떠올리는 빈도와 후회 반추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안

적 목표 추구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경우는, 후회 

경험의 빈도와 후회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후회 반추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대안적 목표 추구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처양식 중 목표 분리

는 선행 연구와 달리,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대처양식의 중요성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졌다.

주요어: 후회, 대처양식, 목표 분리, 대안적 목표 추구, 주관적 안녕감

후회(regret)의 경험은 흔하고 인간 발달 과정에

서 자연스럽고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다. 발달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결과가 항상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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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이 했던 선택 또는 하

지 않았던 선택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된다. 사람들

은 대개 자신의 실패에 대해 민감하고, 좀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이었고 그 결과가 좋지 않거

나 다른 선택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경험하게 되는 후회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Landman, 1987; Lecci, Okun, & 

Karoly, 1994). 후회 경험은 사후가정사고(counterfactual 

thinking, 예: 내가 만약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유발시키고(Kahneman & 

Tversky, 1982), 종종 부적 정서를 동반하며

(Gilovich & Medvec, 1994; Gilovich & Medvec, 

1995; Gilovich, Medvec, & Kahneman, 1998), 전반

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Lecci et al., 1994). 

후회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현재 상태에 대

한 불만족으로 인해 사실을 부정하고 존재하지 않

는 가상의 대안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가치를 높이

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했던 후회스러운 행동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새로

운 목표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절망감과 

실망감 등 부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거나 후회스

러운 일에 대한 침투적 사고(intrusive thought)에

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Wrosch & Heckhausen, 2002). 

후회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인기 적응과 주관적 안녕감

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후회스러운 일을 되돌릴 

가능성이나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는 노년기에는 

노년기 적응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후회 경험에 

대처해야 한다. 청년기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를 통해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는 

시도를 할 수 있으므로 후회를 경험하는 것 자체

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

년기에는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나 에너지가 

저하되어 과거의 후회스러운 행동을 교정하기 위

해 무작정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고, 또한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에 ‘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던 행동’ 또는 ‘하지 말았어야 했

는데 해버린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반추하며 사는 

것은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노년기에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고 반추하며 후

회스러운 일을 한 자신을 탓하며 살아가게 되면 

심각한 노년기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다

(Abramson, Seligman, & Teasdale, 1978; Brown 

& Siegel, 1988; Schulz, Martire, Baech, & 

Scheier, 2000; Wrosch, Schulz, & Heckhausen, 

2004). 

노인의 후회의 경험에 대한 대처방식과 적응

후회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가 연령 집단에 따

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상이한 연령 집

단에서의 후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

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대개 성인 초기 

보다는 성인 중기, 성인 중기 보다는 성인 후기(노

년기)에 후회를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Butler, 1963). 사람들은 성인기 전반에 걸쳐 

인생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

면서 크고 작은 후회를 경험하게 되고(Staudinger, 

2001; Webster & McCall, 1991), 이를 통해 인생

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

다. 후회스러운 행동을 극복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은 현재는 불만족스럽고 심각한 후

회를 경험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다고 간주하고 후회의 긍정적인 측면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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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Wrosch, Bauer, & Scheier, 

2005). 하지만, 노년기에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후

회를 많이 언급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특성보다

는 부정적인 특성이 더 많고, 에너지와 시간이 제

한되기 시작하는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르

게 접근해야 한다. 

노인들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후회가 노년기 삶

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선행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이지만(주미정, 정영숙, 2009; 

Jokisaari, 2003; Nolen-Hoeksema, 1991; Torges, 

Stewart, Miner-Rubino, 2005; Wrosch, Scheier, 

Miller, Schulz, & Carver, 2003), 노년기에 심각한 

후회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

인 대처양식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후회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다양하게 제안되었는

데, 후회로 인해 유발되는 불편한 감정을 감소시키

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따라 크게 인

지적 방략과 행동적 방략이 될 수 있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Parkinson & 

Totterdell, 1999; Parkinson, Totterdell, Briner, & 

Reynolds, 1996)는 제안이 있다. 인지적 방략은 ‘문

제해결을 위해 계획하기’, ‘부정하기’ 등이 있고, 행

동적 방략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기’, ‘사회적 지

지 구하기’ 등이 있다. Nolen-Hoeksema(1991)는 

부적응적인 대처 양식으로 후회스러운 일에 대해 

‘반추(rumination)’, ‘주의분산(distraction)’을 제안한

다. 반추는 우울하고 속상한 기분이 들 때 부정적

인 기분에 주의를 계속 두려는 사고와 행동을 의

미하며, 주의 분산은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

해 유쾌하고 중성적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반

응을 의미한다. Garnefski 등(2001)은 후회에 대한 

불안과 우울에 대한 인지적 대처방략을 제안하고 

적응적인 방략과 덜 적응적인 방략으로 구분하였

다. 적응적인 방략으로는 ‘긍정적인 재초점화(positive 

refocusing)’, '긍정적 재평가(positive reappraisal)', 

‘조망하기(putting into perspective)’, 계획하기

(focus on planning), 수용(acceptance)이 있으며, 

부적응적인 대처양식으로는 '자기 비난(self-blame)’, 

'타인비난(blaming others)', ‘파국화(catastrophizing)’, 

‘반추(rumination)’가 있다. Garnefski, Teerds, Kraaij, 

Legerstee와 Kommer (2004)는 9가지 인지적 대처 

양식과 우울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자기 비

난, 반추, 파국화가 다른 대처양식에 비해 우울과 

높은 상관을 보였고, 긍정적 재평가는 높은 역상관

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회에 대한 대처양식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조절 이론(self-regulation theory; 

Carver & Scheier, 1990; 1998)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후회스러운 일을 조정하고 적응하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다. 

심각한 후회는 한 개인의 믿음과 실제 상태간의 

차이의 함수로 경험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의 믿

음이란, 자신의 행동의 후회스러운 결과는 만약 과

거에 자신이 다르게 행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Stewart & Vandewater, 

1999). 행동의 후회스러운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체적인 삶의 환경을 반영하며, 이는 정서적 상태

에도 영향을 준다. 자기-조절 이론은 만약 한 개인

이 적응적 행동을 하게 되면, 후회의 강도는 경감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자들

은 노인들이 자신의 후회스러운 행동에 대해 내적

으로 후회에 대한 지각을 바꾸거나, 후회스러운 행

동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적응

하는 데 이점을 갖는다는 점을 제안해왔다(Wrosch 

& Heckhausen, 2002). 이러한 주장은 최근 제안되

고 있는 적응적 목표 분리 모델(adaptive goal 

disengagement model)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76 -

모델은 후회스러운 행동을 되돌리려는 목표에 과

도하게 몰입하기 보다는 그 목표를 더 이상 추구

하지 않는 것이 더 적응적일 수도 있다고 가정한

다(Wrosch, Scheier, Carver, & Schulz, 2003; 

Wrosch, Scheier, Miller, Schulz, & Carver, 2003). 

이를 통해, 개인은 바람직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

다는 자책과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심리적 상태의 

경험을 피할 수 있으며 심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보유해서 다른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linger, 1975; Moskowitz, 

Folkman, Collette, & Vittinghoff, 1996). 이와는 

대조적으로, 노년기에 후회스러운 행동의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 몰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하기 보다는 실패가 일어났을 때 

더 강도 높은 후회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적응적 목표 분리 대처 방식은 후

회의 부정적 영향력을 줄여줌으로써 노인들의 주

관적 안녕감과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응적 목표 분리 대처 방식은 그동안 이

루어진 노년기 정서 대처와 적응에 대한 연구에서 

다루었던 이차 통제(secondary control; Schultz & 

Heckhausen, 1996), 조절적 대처(accommodative 

mode of coping; Brandtstädter & Rothermund, 

2002), 자기 방어적 대처(self-protective coping; 

유 경, 민경환, 2005)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대처 양식은 각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노

화로 인해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상

황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내적 재해석이나 과도한 

감정적 동요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

리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부정적인 감정 및 스

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심각한 후회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부

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대안적 목표를 찾아내고 그것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가용한 대안적 목표를 갖는 것은 노년기

에 회복 불가능한 후회에 초점을 두는 것을 줄여

주고, 후회의 경험 강도(intensity)를 경감시켜줄 

수 있고 그 결과로 인해 노인들이 의미 있는 목표

를 찾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있다(Aspinwall & Richter, 1999; 

Duke, Leventhal, Brownlee, & Leventhal, 2002; 

Gollwitzler, Heckhausen, & Steller, 1990; Linville, 

1987; Wrosch et al., 2003). 

노인의 후회 경험에 대해서 국내에서 실시한 연

구는 매우 적은데, 윤현숙과 유희정(2008)은 한국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지 분석하였고, 윤현숙, 유희정, 이주일, 

김동현, 김영범, 박군석, 유 경, 및 장숙랑(2008)은 

성공적 노화 여부에 따른 인생의 보람과 후회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 중 성공적 노년을 보

내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들 간의 후회의 내

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미정과 정영숙(2009)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후회

를 하는 부분은 ‘교육’이고, 후회 영역에서의 남녀 

차이를 보면 여성 노인의 경우 ‘연애/결혼’ 영역에

서, 남성 노인은 ‘여가’ 영역에서 유의하게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 유형에 있어서는 행위

를 해서 후회하는 행위보다 후회하지 않아서 후회

하는 무행위 후회 유형이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

고 관련 정서로는 아쉬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연구들에서는 노인의 

후회 경험의 내용, 빈도, 관련 정서들에 대한 내용

들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후회를 자주 경험

하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점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후회 경험에 대한 대

처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회 경험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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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후회에 대한 대처 방식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노인의 후회 경험, 대처양식, 그리

고 적응

노년기의 후회 경험에 대한 성차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후회 관련 연구에서도 유

의한 성차가 보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Roese 

& Summervile, 2005; Wrosch et al., 2003). 국내

에서 실시된 노년기 후회에 대기 한 연구(윤현숙, 

유희정, 2008; 주미정, 정영숙, 2009)에서는 후회 

경험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확인되었으나, 노년

기 대상으로 실시된 후회 관련 연구의 수가 워낙 

적고 성차를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가 적어 성별에 

따라 후회에 대한 경험이나 대처가 달라진다고 결

론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후회 경험이 

부적 정서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서 경험이나 주관

적 안녕감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후회 경험에서도 

유의한 성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 정

서특성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의 결과(유 경, 

2010; 유 경, 민경환, 2005; 유 경, 이주일, 강연욱, 

박군석, 2009; Adelman, Antonucci, Crohan, & 

Coleman, 1989; Barret, Lane, Sechrest, & 

Schwartz, 1999; Gross & John, 1995; King & 

Emmons, 1991; White & Edwards, 1990)를 살펴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부적 정서를 많이 경험

하고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정서적 특성에서의 차이는 여성의 불리한 사

회적 지위, 수명이 길지만 취약한 건강상태, 배우

자의 사망, 낮은 교육 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도한다. 정서 대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성 노인은 남성 노

인에 비해 역기능적 대처로 알려진 수동 의존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 경, 

강연욱, 2009). 이와 같이 정서적 특성에 있어서는 

성차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후회 경험이 

그와 관련된 부적 정서 경험이 필수적으로 연관된

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도 노년기 후

회 경험이나 대처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성별에 따른 후회 경험의 빈도, 

후회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후회에 대한 대

처양식에 있어서 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노인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후회스러운 일을 

자주 떠올리고 그로 인해 강도 높은 부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후회의 경험의 부정적 효과를 줄여주기 위해서는 

후회스러운 일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즉, 감

당하기 어렵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과

거의 후회스러운 기억에 얽매여 고통스러운 시간

을 보내기 보다는 그러한 목표를 자신으로부터 분

리해서 심리적 동요를 줄이고, 또한 새로운 가용한 

목표들을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노인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에 보

고되는 후회의 경험을 떠올리는 빈도,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와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목표 분리와 대안적 

목표 추구, 후회 반추 등의 대처를 포함하는 노년

기 후회에 대한 대처 양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

발하여 이를 통해 노년기에 후회 경험을 떠올리는 

빈도와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후회에 대한 대처

양식의 특성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후회 경험의 빈도, 후회 경험 관련 

정서 경험의 강도,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통해 

살펴 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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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가자 특성

명 (%)

결혼

여부

배우자 동거         168  (56.0)

배우자 별거  8   (2.7)

배우자 이혼  4   (1.3)

사  별  120  (40.0)

총   합 300  (100)

교육

수준

무   학 84  (28.0)

초   졸 98  (32.7)

중   졸 50  (16.7)

고   졸 46  (15.3)

대   졸 22  ( 7.3)

총   합 300 (100)

종교

있   다 210 (70.0)

없   다  90 (30.0)

총   합 300 (100)

건강

매우 좋다  8  ( 2.7)

약간 좋다 110 (36.7)

보통이다 50 (16.7)

약간 좋지 않다 121 (40.3)

매우 좋지 않다 11  ( 3.7)

총   합 300 (100)

경제

수준

매우 여유가 있다   8  ( 2.7)

여유가 있는 편이다   56 (18.7)

보통이다  115 (38.3)

조금 어려운 편이다   97 (32.3)

매우 어렵다    24 (8.0)

총   합 300 (100)

I-1.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와 후회 

경험의 빈도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차가 나타나

는가?

I-2. 후회 빈도,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

도, 주관적 안녕감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II.-1. 후회 경험의 빈도, 후회관련 부적 정서 경

험의 강도, 후회에 대한 대처양식은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2. 후회 경험의 빈도, 후회관련 부적 정서 경

험의 강도, 후회에 대한 대처양식이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성차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가한 연구 참가자는 수도권에 거주

하는 65세 이상 남성 노인 148명(평균 연령 74.10, 

표준편차 6.06), 여성 노인 152명(평균 연령 75.05, 

표준편차 5.76), 총 300명(전체 평균 연령 74.58, 표

준 편차 5.92)이었다. 노년집단을 65세 이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65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을 구분하

는 우리나라 법적 기준과 노년연구에서 65세 이상

을 노년집단으로 구분하는 통례를 따른 것이다.  

연구 참여자 특성을 표 1 에 제시하였다. 

측정도구

후회 경험으로 인한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와 

후회경험 빈도 측정

노인들에게 개방형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

운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한 후, 그 일에 대한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를 평정하도록 하여 후회 

경험 관련 부적 정서의 강도를 측정하였다. 

Gilovich와 Medvec(1995)이 개발한 후회 관련 부

적 정서 경험 강도 측정 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 정서 단어를 포함한 10개의 부적 정서(무력감, 

비애, 슬픔, 절망, 한탄스러움, 분노, 짜증, 창피함, 

괴로움, 속상함)를 선정하고 이러한 정서 경험의 

강도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1점)’에서 ‘아주 강하

게 느낀다(5점)’의 5점 척도 상에서 보고하도록 했

다. 후회관련 정서 경험의 강도 측정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 는 .915 였다.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후회 경험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

지 후회 경험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주일, 

박군석, 유 경, 김영범, 장숙랑, 윤현숙, 유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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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2008)이 우리나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그 중 노인들이 

인생에서 후회하는 바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

족, 경제, 직업, 교육/학업 등의 분야에서의 후회 

경험의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예비 문항을 12개

를 제작한 후, 사전 연구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과 

내적 타당도를 고려하여 최종 8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각 문항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그와 관련된 후

회 경험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는지에 대해 ‘전혀 

떠올리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자주 떠올린다(5

점))’의 5점 척도 상에서 보고하도록 하였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값을 후회 경험의 빈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 는 .802 였다. 

후회에 대한 대처 양식 측정

선행 연구(Wrosch, Scheier, Carver, & Shultz, 

2003; Wrosch, Scheier, Miller, Schultz, & Carver, 

2003)를 통해 밝혀진 바에 근거하여 노년기 후회 

경험에 대해 목표 분리, 대안적 목표 추구 양식이 

노년기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

고 이러한 대처 양식이 포함된 노년기 후회 경험

에 대한 대처 양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후회

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끊임없이 떠올리는 후회 반

추 양식도 하위 유형으로 포함하여 문항을 개발하

였다. 문항을 개발할 때 노인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이주일 등(2008)의 연구 자료를 참

고하여 각 문항 당 예비 문항을 제작한 후, 예비 

연구를 통해 후회에 대한 대처 양식 척도를 구성

하였다. 척도 제작 과정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5

세 이상 노인 210명(평균 연령 74.7세, 표준 편차 

5.8)이 참여하였다. 최초 제작한 예비문항은 14문

항이었고, 이론적 배경에 따라 하위 요인구조로 대

안적 목표 추구, 목표 분리, 후회 반추의 3 요인으

로 구성하고 CEFA(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Brown, Cudeck, Tateni, & Mels, 

2002) 1.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그 요

인구조를 확인하였다(표 2). 문항 개발 과정에서 

모형의 합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개선 과정을 거쳐서 최종 모형에

서는 12문항이 선정되었다(목표 분리 4문항, 대안

적 목표 추구 4문항, 후회 반추 4문항). 모형의 합

치도(model fit)를 나타내주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적절한 모형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5이하이

면 좋은 합치도이고 .05~.08은 적절한 합치도를 의

미하는데(Brown & Cudeck, 1989), 본 척도 구조 

모형의 RMSEA 값은 .061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

으로 나타났다. 또한 TLI와 CFI는 0인 경우 전혀 

적합하지 않고 1이면 완전히 적합한 것이며 .90 이

상일 때 양 호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본 연구에서 

TLI 는 .891 CFI는 .912 이었다. 권고되는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본 척도의 요인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하위 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 는 목표 분리 4 문항이 

.791, 대안적 목표 추구 4 문항이 .796, 후회 반추 

4문항이 .783이었다.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GCMS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Lawton, 1975; Liang & Bollen, 198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이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고

안된 척도로 평정감(non-agitation)을 측정하는 문

항 6개, 노화에 대한 만족(aging satisfaction)을 측

정하는 문항 5개,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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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후회에 대한 대처양식 척도의 요인구조

문항 후회반추 목표분리
대안적 

목표추구

1.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106 .780 .096

2. 과거의 일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생각할 필요 없다. -.012 .782 -.008

3.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 .117 .732 .064

4. 여생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다. .047 -.079 .800

5.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어야 한다. .169 .008 .743

6. 생각해도 소용없는 일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239 .721 -.040

7. 매일 해야 할 일이 있다. -.094 .040 .781

8. 고민하느라 밤늦게까지 자지 못하고 괴로워 한 적이 많다. .783 .255 .000

9. 후회스러운 일이 자꾸 떠올라서 낮에도 일에 집중하지 못한 적이 많다. .803 .152 .016

10. 나는 지금도 새로운 꿈을 꾼다. -.345 .001 .736

11. 불현듯 떠오르는 옛날 일들이 나의 마음을 자주 심란하게 한다. .745 -.035 -.005

12. 끊임없이 떠오르는 옛날 일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편하다. .793 -.062 -.103

(life satisfaction/loneliness)을 측정하는 문항 6개

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해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척

도 상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2006)에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각 하위척도별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 는 평정감이 .88, 노화에 대한 만족

이 .79 였고, 삶에 대한 만족은 .82 이었다. 

우울척도

노인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Yesavage 등

(1983)이 개발한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를 정인과 등(1997)이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표준

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에 대해 “예/아니

오”로 응답한 결과를 합산하여 우울 점수를 산출

하였다. 

인지기능 측정

본 연구의 대상인 노년 집단의 특성이 치매나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인한 특성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노년 집단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평가하였다. K-MMSE(Korean-Mini Mental Status 

Examination, 강연욱, 나덕렬, 2003)를 실시하였고, 

나이와 학력에 따른 K-MMSE 규준(강연욱, 2006)

에 따라 인지기능 수준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 참

여한 노인 중 이 규준에 따라 치매 혹은 인지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없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

연구 참가자의 연령, 성별, 학력, 건강, 경제적 

수준, 배우자 생존 여부, 종교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절차

연구 참여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전문조사원을 

활용하여 개인면접을 통한 질문지 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원들은 H 리서치 연구소에서 실

행되는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경력 3

년-10년)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사원들은 조사

와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

되었다. 소요 시간은 약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



유  경 / 후회 경험에 대한 대처양식의 차이가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81 -

표 3. 후회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평균과 표준편차

남성
평균

(표준편차)

여성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무력감
3.23
(1.07)

3.22
(1.13)

3.22
(1.09)

비애
2.82
(.99)

2.76
(1.00)

2.79
(.99)

슬픔
2.77
(1.01)

2.78
(1.03)

2.77
(1.02)

절망
2.78
(1.05)

2.65
(1.06)

2.72
(1.05)

한탄스러움
3.11
(1.20)

3.05
(1.25)

3.08
(1.23)

분노
2.80
( .97)

2.65
(.98)

2.73
(.98)

짜증
2.93
( .98)

2.79
(.99)

2.86
( .99)

창피함
2.52
(1.10)

2.26
(1.07)

2.39
(1.09)

괴로움
2.86
(1.07)

2.78
(.94)

2.82
(1.00)

속상함
3.31
(1.10)

3.47
(1.07)

3.39
(1.08)

전체
2.91
(.80)

2.84
(.80)

2.88
(.80)

표 4. 후회 경험의 빈도와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적응 

지표간의 상관

1 2 3 4

1. 주관적 안녕감

2. 우울증
-.77

***

3. 후회 경험 빈도
-.45

***

.45

***

4. 후회관련 부적 정서

 강도

-.45

***

.45

***

.45

***

*** p<.001

고, 전문 조사원과 연구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수

고료를 지급하였다.

결   과

후회 경험의 빈도와 후회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적응 지표간의 관계

후회 경험의 빈도를 측정한 결과, 노인들은 일

상생활에서 후회 경험을 ‘보통 이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평균 3.14, 표준편차 .58), 유의한 

성차가 확인되었다(남성 평균 3.05, 표준편차 .56, 

여성 평균 3.24, 표준편차 .58; F(1,298)= 8.20, 

p<.01).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후회 경험

을 보다 자주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스러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때 유발되는 

부적 정서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표 3), 보통 이상

의 강도를 나타낸 부적 정서는 ‘무력감’, ‘한탄스러

움’, ‘속상함’ 이었다. 그리고 부적 정서 경험 강도

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후회 경험의 빈도, 후회관련 부적 정서 경험 강

도, 주관적 안녕감, 노년기 우울증 간의 상관을 살

펴 본 결과, 후회스러운 경험을 자주 떠올리고 후

회 관련 부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할수록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표 4). 예상한 바와 같이, 후회스

러운 과거를 자주 떠올리고 후회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는 것은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울증 유발을 촉

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회 경험에 대한 대처 양식의 차이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후회 경험에 대한 대처양식으로 후회스러운 과

거의 경험에 집착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

도록 하는 목표 분리 대처와 새로운 목표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는 대처 방법인 대안적 목표 추구, 

그리고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에 대해 끊임없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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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후회에 대한 대처양식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성

평균
(표준편차)

여성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목표 분리
3.76

(.71)

3.67

(.77)

3.71

(.74)

대안적 

목표 추구

3.28

(.74)

2.99

(.64)

3.13

(.71)

후회 반추
2.69

(.82)

2.68

(.78)

2.68

(.79)

표 6. 측정변수들의 상관계수: 남성 노인

1 2 3 4 5 6

1. 주관적 안녕감

2. 후회경험빈도 -.468***

3. 후회관련정서강도 -.300*** .357***

4. 목표분리 -.126*** .296*** .142*

5. 대안적 목표추구 .314*** -.166* -.141* -.042

6. 후회반추 -.525*** .506*** .453*** .225** -.153*
* p< .05, ** p<.01, *** p <.001 

표 7. 후회경험과 대처양식의 차이가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남성 노인

투입단계 변인 b(β) t R²
R²

변화량
F

F 

변화량

1단계
후회경험빈도 -7.86(-.41) -5.34***

후회관련 부적정서강도 -2.04(-.15) -1.96* .24 22.81*** 22.81***

2단계

후회경험빈도 -.4.82(-.25) -3.17**

후회관련 부적정서강도 -.27(-.02) -.26

목표분리 .65(.04)  .62

대안적 목표추구 3.11(.22)  3.19** 

후회반추 -4.76(-.37) -4.45*** .38 .14 17.29*** 10.60***
* p< .05, ** p<.01, *** p <.001 

각하고 괴로워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후

회 반추로 구분하고 노인들이 이 세 가지 대처양

식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

과, 적응적 목표 분리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후회 반추 대처는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표 5). 성별에 따른 대처양식의 차이를 확

인한 결과, 목표 분리와 후회 반추는 유의한 성차

가 없었으나 대안적 목표 추구에서는 유의한 성차

가 나타났다(t(298)= 3.74, p<.001). 즉, 남성 노인

이 여성 노인에 비해 대안적 목표 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회 경험의 빈도와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대

처양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후회 경험의 빈도와 

대처양식 중 대안적 목표 추구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으로 보고, 성별로 나누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남성 노인들

의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표 

6).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은 후회 경험 빈도

(r=-.468, p<.001), 후회관련 정서 경험강도

(r=-.300, p<.001), 후회반추 대처(r=-.525,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안적 목표 추구 대처(r=.314, p<.001)는 주관

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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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측정변수들의 상관계수: 여성 노인

1 2 3 4 5 6

1. 주관적 안녕감

2. 후회경험빈도 -.417***

3. 후회관련정서강도 -.576*** .330***

4. 목표분리 -.009 .195** -.015*

5. 대안적 목표추구 .341*** -.048 -.060 -.036

6. 후회반추 -.470*** .413*** .335*** .158 -.100
* p< .05, ** p<.01, *** p <.001 

표 9. 후회경험과 대처양식의 차이가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노인

투입단계 변인 b(β) t R²
R²

변화량
F

F 

변화량

1단계
후회경험빈도 -4.24(-.15) -3.75***

후회관련 부적정서강도 -5.91(-.49) -7.25*** .39 47.42*** 22.81***

2단계

후회경험빈도 -3.00(-.18) -2.76**

후회관련 부적정서강도 -5.03(-.42) -6.69***

목표분리 .86(.07) 1.56

대안적 목표추구 4.33(.29) 4.98***

후회반추 -2.96(-.24) -3.66*** .52 .14 32.21*** 10.60***
* p< .05, ** p<.01, *** p <.001  

혀졌다. 그리고, 후회 반추 대처는 후회 경험 빈도

나 후회 관련 정서 경험 강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회 경험의 빈도와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대

처 양식이 남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표 7). 그 결과, 후회 경험 빈도와 대안적 

목표 추구 대처, 후회 반추 대처가 남성 노인의 주

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후회스러운 과거의 일을 덜 떠올리고, 후회 

반추는 적게 하며, 새로운 목표에 몰입하여 매진하

는 것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노인들의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

펴 본 결과(표 8), 주관적 안녕감은 후회 경험 빈

도(r=-.417, p<.001), 후회관련 정서 경험 강도

(r=-.576, p<.001), 후회반추 대처(r=-.470,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대안적 목표 추구 대처(r=.341, p<.001)는 주관

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그리고, 후회 반추 대처는 후회경험 빈도

나 후회 관련 정서 경험 강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회 경험의 빈도와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대

처 양식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그 결과, 후회 경험의 빈도,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대처양식 중 대안적 목표 추구 

대처, 후회 반추 대처가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후회스러운 경험을 자주 떠올리지 않고, 후회경험

과 관련하여 부적 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지 않으며, 

후회 반추 대처를 자주 사용하지 않고, 대안적 목

표 추구를 하는 것이 여성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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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이 후회스

러운 경험을 얼마나 자주 떠올리며 그로 인해 부

적 정서를 얼마나 강하게 경험하는지 살펴보았고 

이러한 특성이 우울증과 주관적 안녕감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후회 경험의 빈도와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는 주관적 안녕

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우울증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후회 빈도는 남성 노인에 비

해 여성 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후회 관

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에 있어서는 유의한 성

차가 확인되지 않았다. 

후회 경험의 빈도와 후회 관련 부적 정서의 경

험과 관련해서, 노인들은 일상에서 후회스러운 과

거의 일을 ‘보통’ 수준 이상으로 자주 경험하고 있

었으며, 이로 인해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무력감’, ‘한탄스러움’, ‘속상함’ 

등의 부적 정서를 다른 정서에 비해 강하게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는 유

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후회 경험

의 빈도와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가 주

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여성 노인은 

두 변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받지만 남성 노인은 

후회 경험의 빈도의 영향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정서

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성별에 따

른 정서 경험의 강도의 차별적 영향에 대한 특성

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여성에 비해 남

성의 정서 경험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Barret et al., 1999; Adelman et al., 1989), 이

러한 정서 경험의 강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확인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부적 정

서와 우울에 취약한 대상으로 여성 노인만을 강조

해 왔던 관점에서 벗어나 남성 노인의 정서적 삶

에 있어서 부적 정서 경험과 적응간의 관계를 보

다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정서 대처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처 양식을 확인한 결과, 목표 분리, 대안적 목표 

추구, 후회 반추 순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대안적 목표 추구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회 경

험의 빈도와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후

회에 대한 대처양식(목표 분리, 대안적 목표 추구, 

후회 반추)이 노년기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남

성 노인의 경우에는 후회 경험을 떠올리는 빈도, 

후회 반추 대처, 대안적 목표 추구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여성 노인의 경우에는 후회 경험을 떠올리는 

빈도, 후회 경험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후

회 반추 대처, 대안적 목표 추구 대처가 주관적 안

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회 경험에 대한 대처양식으로 대안적 목표 추

구, 목표 분리, 후회 반추 등 세 가지 대처양식을 

제안하고 이러한 대처양식을 노인들이 얼마나 사

용하는지 알아 본 결과,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 모

두 목표 분리 대처를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이러한 목표 분리 대

처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와 상

이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Wrosch 등(2003)이 제안

한 적응적 목표 분리 모델(adaptive goal disengagement 

model)에 의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또는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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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목표를 계속 생각하며 한탄하는 것 보다

는 그러한 목표를 철회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

는 것이 적응에 노년기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

를 얻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과거의 후회스

러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그 문제를 생

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목표를 찾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적응에 더 효과적일 수 있

다는 점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Heckhausen, 1999; 

Heckhausen & Schulz, 1995; Moskowitz et al., 

1996; Wrosch, Heckhausen, & Lachman, 2000; 

Wrosch et al., 2002; Wrosch et al., 2003)에서는 

노년기에는 심리적, 신체적 자원의 한계로 상황을 

바꾸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간접적인 대

처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노년기 적응에 도움이 되

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억을 되새기며 

괴로워하기 보다는 새로운 일에 초점을 두고 몰두

하면서 후회보다는 새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의 마

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심리적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노

년기에 에너지 보존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보존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이 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일상생

활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노

인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두 번째 시사점은, 자주 사용하는 대처 양식

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들은 

적응적 목표 분리 대처 양식을 다른 대처 양식에 

비해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특

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 대처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Garnefski 

et al., 2001; Gross & John, 1995)에 의하면, 효과

성이 낮은 대처 양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

서, 노인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처 

양식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부적응적인 

대처 사용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대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구들이 지속적으

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이다.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망설이고 고민하

며 선택했지만 후회의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 과

거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면 그러한 실수는 다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겠지만 노년기에는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가 제한되고 과거의 후회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나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 후회에 대한 개선이 어렵다(Baltes & 

Baltes, 1990; Heckhausen & Schulz, 1995). 따라

서 노년기에 해결할 수 없는 과거의 후회스러운 

선택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기 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생을 생각하며 새로운 삶의 목표를 추구

하는 것이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

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

에 얽매여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노년기의 삶은 어둡고 우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Abramson et al., 1978; Schulz et al., 2000; 

Wrosch et al., 2004). 따라서, 노년기 심리적 적응

을 증진시키고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스러운 과거에서 벗어

나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자신이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일과 활동에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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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노년기 심리적 

적응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노인 참가자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지역사회에서 잘 기

능을 하며 살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목표 분

리 보다는 새로운 목표 추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목표 분리 대처가 노년기 주

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목표 분리 대처는 노

년기의 연령 증가로 인한 수행 수준의 급격한 감

소로 인해 이전 수행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은 목

표를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적응에 

유리하다는 이중처리과정 모델 또는 자기조절이론 

등의 통제 이론(Brandtstädter & Rothermund, 

1994, 2002; Blanchard-Fields, 1989; Carstensen, 

1995; Folkman, Lazarus, Pimley, & Novacek, 

1987; Heckhausen, 1997; Labouvie-Vief, Hakim-Larson, 

& Hobart, 1987; Lang & Carstensen, 2002)에 근

거한 것이므로 노인 중에서도 80세 전후의 초고령 

집단이거나 우울이나 신체적 취약성 때문에 신체

적, 심리적 제한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목표 

분리 대처가 주관적 안녕감 유지에 효과적인 대처 

양식으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목표 분리 대처 양식의 효과성을 밝히기 위해

서는 다양한 노인 집단을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처 양식의 효과성을 설문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수준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노인들에게 일상생

활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목표

를 찾아 이를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노

인들이 새로운 목표를 갖고 이를 추구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

로 보여줄 수 있는 실증적인 현장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후회 경험과 적응간의 관계를 

후회 경험을 떠올리는 빈도, 후회 관련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대처 양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

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노인의 후회 경

험관련 부적 정서 강도의 측정을 위해 인생을 살

아가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회상하도록 하고 

그 경험에 대한 강도를 측정했으나 후회 경험의 

빈도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여러 영역과 관련된 분

야에서의 후회의 빈도를 측정했다는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후회 경험을 

떠올리는 빈도와 그로 인해 경험하는 부적 정서 

경험의 강도 측정을 일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도구와 연구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일

반화하는데 제약이 있으며, 연령 증가에 따른 후회 

경험과 대처 및 적응에 대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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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tial influences of various coping styles of life 

regrets on the SWB(subjective well-being) in old age. 300 older adults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requency of life regrets experiences, the intensity of life regrets-related 

negative emotions experiences, SWB, geriatric depression were analysed. In results, the frequency of 

life regrets experiences and intensity of negative emotion experiences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SWB but positively related with geriatric depression. The scale of measuring coping styles(adaptive 

goal disengagement, engagement of new goals, rumination of regrets) was developed in this study. 

Then, to examine differential influences of coping styles, the frequency of life regrets, the intensity of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on the SWB in old ag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Consequently, the frequency of life regrets, regret-related intrusive thoughts coping style had negative 

effects but engagement of new goal coping styl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WB of older men. In 

older women's case, the frequency of life regrets, intensity of negative emotion, regret-related intrusive 

thoughts coping style had negative effects but engagement of new goal coping styl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SWB. However, adaptive goal disengagement coping style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SWB although older adults used it very often. The important meanings of effective and coping 

styles and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in old age were discussed. 

Keywords: life regrets, SWB, coping style, adaptive goal disengagement, engagement of new goal


